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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 結論 

本研究透過分析歷屆韓語能力檢定考試的試題，找出韓語檢定考試的特徵，

另外本論文的研究結果希望可以對華人學習者在準備此項考試時的參考資料。 

論文首先整理出韓語能力檢定考試的體系、評價標準、出題基準等內容。 

5.1 詞彙出題傾向 

接著首先依照語彙類別分析在歷屆試題中出現的語彙，依照分析後的結果可知名

詞數量，其中食衣住行類別、地點區域類別、人物身分類別不論級數均有相當的

數量。  

由分析結果可知試題中的語彙出現傾向，中級開始大量增加的名詞語彙類

別為抽象概念類別，抽象類別中另外增加的項目為『~적』，進入中級新出現的

副詞也有增加的現象。慣用語、俗語也是在中級開始後大量出現。名詞佔各項詞

類中比例最高。

副詞每級均有相當的數量，相較於初級的副詞，中級開始後大量出現衍生性副

詞，如『~게』『~적으로』『~히』，另外在三級後才開始出現擬聲、擬態語

方面的詞彙。 動詞類別在中級後出現被動、使動、補助動詞的數量逐漸增加。 

    根據分析出的結果，佔大多數量的名詞或動詞字彙，除了純韓語以外，許多

為漢字語彙，對於懂得漢字的學習者來說是一項學習上的優勢。 

文法以文法試題的問項為對象，分為助詞、語尾、連語三大類分析。 

5.2 助詞出題傾向 

由分析結果可知一、二級有常出的幾個選項，隨著級數的提高，則出現意義上較 

複雜的助詞。 

5.3 語尾出題傾向          

先語末語尾在一級以過去時制-았<었,였>為主要出現項目，二級除了過去時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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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先語末語尾-시-也是非常常出現在問項中。另外一級較少出現的冠形形語

尾，二級則是大量出現。

初級文法中出題比例較高的為冠形形語尾搭配不完全名詞的連語如 『–ㄹ 

것이다』 

中級開始雖然冠形形語尾不會單獨成為試題問項，但搭配不完全名詞形成的連語

則比初級的出現頻率有增高的現象。相較於初級的文法試題的助詞或語尾會有經

常出現的選項，但中級開始則較少出現一直會考的項目，出現比率較為平均且分

散。高級此種情形更為明顯。 

5.4 連語出題傾向 

文法分析中助詞、語尾、連語的出題與<<한국어문법사전>>比較可發現一

級幾乎都為三顆星、二級除三顆星外開始增加兩顆星的文法。三級則是以兩、三

顆星為主，到第四級則是以兩顆星的文法為主。 

但也有在初級未考在中級才開始考的三顆星文法選項。如-고 싶어하다 ,-고 

말고요, -ㄹ 텐데,-려고요, 等。五級開始為一、二顆星的文法，六級則是以一星

的文法為主。 

下一章接著以相似的題目與易混淆的題目為分析重點，以文法機能劃分為六

大部分包含助詞、冠形形語尾、先語末語尾、連接語尾、終結語尾、連語等。根

據分析的結果可以得知會造成選擇錯誤的原因多半是因有文法功能類似的選項

造成混淆，若應試者無法明確了解使用上的差異性或句子的先後呼應關係，則容

易誤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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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한국어능력시험문제 분석을 통하여 이 시험의 특징을 찾는 

것이다.또 학습자가 이 시험을 대비할 때에 논문의 결과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먼저 한국능력시험의 체계,평가기준,제출 

기준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어휘 종류에 따라 시험에서 나온 어휘를 

정리하는데 명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그 중에서도 각 급에서 

의식주,지역장소,인물신분에 관한 어휘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중급부터 명사어휘 중 추상적 개념의 어휘가 대폭 증가된다. 이러한 

추상적개념어휘 외에『~적』이라는 개념을 새로 추가하였다. 중급에 

올라가면서 부사의 수량 역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관용어, 속담도 

중급부터 대량 출현한다. 

명사는 각 품사종류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 부사가 모든 급에서 

평균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중급부터 파생된 부사가 많이 나온다. 

동사는 중급부터 피동,사동,보조용언이 증가되는 현상이 보인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명사나 동사어휘중에 순 한국어를 제외한 

대부분은 한자어이다.그리하여 한자를 이미 알고 있는 학습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문항은 조사, 어미, 통어적 구문, 각 세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는 급이 올라갈 수록 의미가 복잡한 조사가 나오고, 

선어말어미는 1급에서 과거시제 -았<었,였>가 주로 나오며, 2급은 

과거시제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시』도 많이 나온다. 

1급에서 관형사형어미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2급에서는 많이 나온다. 

중급부터 관형사형어미는 단독적으로 선택 문항식으로 나오지는 않으나 

불완전명사와 어울려 형성된 통어적인 구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조사나 어미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중급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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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어져 출제된 것이 반복되지는 않으며.그 비율이 분산적이다. 

고급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 뚜렷하다. 

문법분석중에<<한국어문법사전>>과 비교하면 조사, 어미, 통어적 

구문은 아래의 현상을 보인다.  1급은 대부분 별 3개짜리이고, 2급은 

별 3개뿐만 아니라 별 2개짜리도 나오기 시작한다.  3급은 별 2,3개짜리를 

위주로 나온다.  4급은 별 2개 위주로 나오지만 별 3개짜리는 중급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그 예로는「-고 싶어하다, -고말고요, -ㄹ텐데, 

-려고요」이다. 5급부터는 별 1,2개짜리이고 6급은 별 1개 위주로 나온다. 

다음 장에서는 비슷한 문제과 헷갈리기 쉬운 문제를 중심하여 

분석한다. 문법기능에 따라 6대부분「조사, 관형형어미,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통어적인 구문」등으로 나눠져 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응시자가 선택문항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문항을 알 수 있다. 

응시자는 사용의 차이점이나 문장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법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택할 수도 있다. 

 

 


